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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와서 좀처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

남편의 출퇴근 시간이었다. 매일 아직 동이트지 

않은 새벽에 일어나 회사 셔틀 버스에 오르고 주 

삼사 일은 야근을 하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

이 되어야 귀가, 그야말로 깜깜할 때 나가서 깜

깜할 때 들어오는 어두운 날들의 연속이었다. 미

국에서는 언제나 육아와 가사일에 적극적이던 

남편도 서서히 관망자처럼 변해갔고 매일 아이

들이 나에게 아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을 때마

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. 의논할 일이 

있어도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문자 메시지나 이

메일로 대화를 대신하는 일도 잦았고 만성피로

에 시달리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도 안쓰러웠다. 

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나, 서서히 

불만이 쌓여 갔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읊조

려 보아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. 옛날에는 

더 심했다.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며 체념하고 받

아들이라는 주위의 조언도 어쩐지 야속하게 들

려 왔다. 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

것을 잘 알면서도 꿈틀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

지 못하는 일도 생겨났다. 

그러던 남편이 5월부터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

다. 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예행 연습 

기간으로 두 달 먼저 시작된 것이다. 원래 남편

은 삼시세끼를 모두 회사에서 먹었지만 귀가 시

간이 앞당겨지며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할 수 있게 

되었다. 남편이 없을 때는 아이들과 저녁 6시 전

에 저녁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 기다렸다가 

남편이 집에 오면 다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.  남

편은 식사 후에 아이들 숙제를 봐주기도하고 함

께 동네 산책을 가기도 하고, 좋아하는 TV 프로

그램을 시청하고, 쇼핑을 가기도 한다. 귀가 시간

이 한 시간 앞당겨지고 야근이 사라졌을 뿐인데 

그야말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. 

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법정 근로시간 시행을 

앞두고 경쟁력 약화, 생산성 저하, 임금 감소 등

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나는 희

망을 본다. 한국에서 주 6일 근무에서 주  5일제

로 바뀐 것이  불과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. 처

음 시행할 때 주말에 일하지 않고 놀게 되면 당

장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곧 경제가 위태

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엄청났지만 어

느덧 자리를 잡아 이제 누구 하나 주 5일제를 문

제시 하지 않는다.  이 모든 것이 좀 더 풍요롭고 

윤택한 삶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. 

한 시간 일찍 집에 오는 것이 뭐가 그리 달라지

는 것이냐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 다르다. 나는 

그저 하루에 한 끼쯤은 가족 모두 함께 밥을 먹

고 싶은 것이다. 거창하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

뜻의 워라벨 (Work and Life Balance) 까지 들먹

이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의 

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. 그리고 그 

한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

다. 적어도 우리집에서는  변화가 시작되었고 나

는 이 변화를 두 손 들어 열렬히 환영한다.   

주 52시간의 변화 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해 오던 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의 필자가 작년 8월부터 한국 생

활을 시작하며 1.5세 아줌마의 눈에 비친 흥미진진한 한국생활 

이야기를 전하고 있다. <편집자 주>


